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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 문제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임.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부유’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도·농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너무 커져서 중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는 역대 정부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됨.

∙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인의 긍지는 최고조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이념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공동부유’가 중국 공산당의 미래 통치 기초로

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와야 하는 사명이 있음.

∙ 공동부유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생활)’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1. 공동부유의 개념 및 공통된 시각

1)� 공동부유의�의미� 및� 특징

▣ 공동부유의� 의미

○ 공동부유(共同富裕)란 중국의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며, 물질적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의미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급성장하기 시작해서 매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면에서는 갈수록 주민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상실감이 커졌으며 ‘누구나 행복한 삶’에서 계속 멀어짐.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가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도농 간 소득격차, 

지역 간 소득격차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사회문제가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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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1인당 GDP는 1980년대 초 300달러 미만에서 지난해 11,000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는 수준 차이가 있음.

Ÿ 세계은행(WBG)은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의 국가를 선진국이라 정의하는데, 

2019년 처음으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한 중국은 2만 달러 달성까지 큰 

차이가 있음.

○ 2011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하여 구조적 변혁기에 접어들었고, 

소득분배 구조를 최적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

- ‘고속성장’에서 ‘양질의 발전’으로, ‘효율과 공정을 중시한다’에서 ‘공정을 더욱 

중시한다’로, 경제정책의 전환이 시작됨.

○ 공동부유는 부자에 의한 창의성으로 비즈니스를 잘 해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더 많은 외화 수입을 확보하는 등 확대된 부(富)로 소득 재분배를 하고자 함.

- 공동부유를 위해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약탈적 행위를 

하는 것은 공동부유의 길이 아니라 ‘공동빈곤’의 길로 몰락하는 것임.(中国改革论坛网 

2012/08/27) 

▣ 공동부유의� 특징

○ 해외자본들의 맹목적인 국내 유입에 경계하며 때때로 제동을 거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함.

- 태양광 보급을 위한 관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제는 보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있음.

- 외자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이든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허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육성과 투자에는 적극적이지만 전 국민의 이익을 저해할 

때는 제재 수단을 동원함.

-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지만, 독점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부과함.

Ÿ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2020년 12월부터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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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및 처벌을 시행함.

○ 중국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찾고자 노력함.

- 중국 성·시 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한 특화된 경제발전계획 수립으로 공동부유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2)� 공동부유의�관계� 설정

○ 2021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는 공동부유 추진과정에

서 제기되는 물음들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뒷받침될 때 비로써 전략적 목표 

실현이 가능하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첫째,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부유’이고 사회주의 특색으로 ‘공동’의 

생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유’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며 ‘부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기루에 불과해서 공동빈곤으로 추락할 수 있음.

- 즉, ‘부유’는 사회적으로 ‘케이크’를 최대한 크게 만드는 과정이자 결과물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케이크’를 공평하게 누리는 분배의 완성임.

○ 둘째, 발전은 공동부유의 토대이며, 발전이 없으면 ‘번영’도 없고 ‘공동번영’은 더욱 

현실성이 없어짐.

- 공유가 없으면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하여 생산, 유통, 유통 및 소비 간의 유기적 연결이 

파편화되어 더 나은 발전을 제한시킴.

- 공동부유는 근면함, 성실함 속에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해서 발전 원동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함.

Ÿ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며, 계층간 상향 이동도 가능해져서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 셋째, ‘선부(先富)’와 ‘공부(共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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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즉 공동부유는 사회 각 계층이 공동으로 ‘부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 또는 일부 지역만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도록 독려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함.

Ÿ 이후에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지역은 다른 사람 및 다른 

지역이 부자가 되도록 협력해서 마침내 공동 번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Ÿ 창업, 자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것을 계속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지원 강화, 

지역산업간 상호협력 지원 및 공동 경제협력 모델 구축으로 공동부유가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선부는 수단이자 방법으로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만 

집중함.

○ 넷째, 공동부유의 진정한 속성은 물질과 정신이 모두 풍요로운 상태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임.

-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에 도달할 정도로 국민소득이 달성되어서 삶이 더 

윤택해지며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의 개선으로 국민의 다양한 정신문화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임.

○ 다섯째, 효율과 공평 관계 설정에서 ‘효율’은 사회적 부가 되는 ‘케이크’를 더 크게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요소 투입 

대비 생산성을 높여야 함.

- 이를 통해 질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며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한 견고한 물질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음.

- ‘공평’은 사회적 부로 형성된 ‘케이크’를 정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분배의 기초가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세, 사회 보장 및 이전 지불 등의 조정 및 정확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함.

Ÿ 또한 정부가 합리적인 지도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득의 분배 구조 및 고품질의 

균형 잡힌 사회 보장 시스템이 조성되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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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공동부유에서는 지역격차, 도농격차, 소득격차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인데 

‘격차 축소’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격차를 통제·관리하고자 함.

- 지금의 중국은 심각한 불균형과 불충분에 빠져 있으며 도농 지역발전과 소득분배의 

격차가 매우 큼.

- 새로운 과학기술 및 기술 혁명을 통해 경제발전이 강력하게 촉진되었으나 도시와 

농촌 지역과의 소득격차는 더 심화함.

- ‘격차’는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 높은 발전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서 3대 격차(지역격차, 도농격차, 소득격차)를 축소해 

나가야 함.

○ 마지막으로, 공동부유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목표 실현까지도 오랜 시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필요함.

- 법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공동부유를 장기적인 계획 

아래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동시에 지역마다 지역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공동부유 실현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시켜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성과 창출에 경주해야 함.

3)� 역대� 중국� 지도부의�공동부유에�대한� 공통된�시각

○ 중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동부유는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서 끊임없이 다각도로 공동부유를 추구해 옴.

- 1953년 ‘공영부유’라는 목표를 제시한 이래로 의식주 기본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왔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로 진입해서 2050년은 ‘공동부유’를 달성하고자 함.

○ 시대마다 공동부유에 대한 발전 경로는 수정·변경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역대 

정부마다 계획했던 ‘발전’ 목표를 달성시키는 저력을 이어왔음.

- 역대 지도자들은 시대와 배경에 따라 공동부유 관련 주장 및 발전 경로가 달랐지만, 

항상 ‘발전’에 방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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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함.

- 자칫 다양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주의를 

기울임.

- 공동부유의 공정성과 효율성 균형을 조정·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으로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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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정부별 공동부유의 정책 추진

1)� 마오쩌둥�정부(1949~1959년)

○ 신중국 성립 이후 마오쩌둥(毛泽东)은 공부론(共富论)을 통해 “부(富)는 우리 공동의 

부이며, 이 강력함은 우리 공동의 강력함으로 각자의 몫을 가진다.”라고 

주장함.(中国人民日报2021/12/9)

- 이를 통해 부(富)는 반드시 공동으로 나누어야 하며, 일부 계층만이 부를 독점하는 

자본주의를 간접적으로 비난함.

○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954년 7월 처음으로 ‘4대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 현대 농업, 현대 공업, 현대 국방, 현대 과학 기술을 갖춘 강대국 건설 목표를 제시했으나 

1975년 ‘문화대혁명’으로 사회 혼란기 등을 겪으면서 낙후된 상황이 계속됨.

2)� 덩샤오핑�정부(1983~1990년)�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

○ 1978년 개혁개방 당시 농민의 1인당 순소득 100위안이 빈곤 기준이었는데 식량과 

의복이 부족한 중국 농촌 인구는 2억 5천만 명으로 국가 전체 인구의 25.97%를 

차지하고 있었음.

○ 개혁개방 초기부터 사회주의의 근본목표는 ‘공영번영’임을 분명히 하고서 

개혁개방을 통한 생산력 향상으로 빈곤퇴치하며 나아가 공동번영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 1985년 덩샤오핑(鄧小平)은 《一靠理想二靠纪律才能团结起来(하나는 이상에 

의지하고 둘은 규율에 의지하여 단결한다)》을 통해 “사회주의의 목표는 양극화가 

아니라 공동번영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사회주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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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10월 덩샤오핑은 미국 고위 기업가 대표단 접견에서 “先富带后富共同富裕

(공동 번영을 위해 먼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된다)”라는 선부론(先富論)1) 

주창이 시작됨.

○ 중국 중앙위원회 제12기 3중전회(十二届三中全会)의 《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

革的决定(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가 구성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서 공동번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나 공동의 번영이 완전한 평균적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부자가 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음.

○ 덩샤오핑은 모든 국민이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일부 그룹만이라도 

우선 부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함.

- 따라서 개혁개방의 시작은 외국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동부 연해지역 및 광동성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지역간 발전 불균형 및 소득 불평등 문제는 용인된 

상태에서 개혁개방 기조를 유지함.

○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三次全国代表大

会)는 경제건설의 전략적 전개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제안함.

- △1단계: 1990년까지 식량과 의복 문제 해결, △2단계: 20세기 말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 △3단계: 21세기 중반까지 중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함.

○ 1단계 기간에는 1980년과 비교해서 중국 GDP를 2배로 달성하고 식량 문제 해결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함.

- 2단계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고 국민 생활이 어느 정도 부유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임.

- 3단계에서는 국민 생활이 비교적 풍족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근대화를 기본적으로 이룩한 상태임.

1)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기본 원칙이 되는 선부론(先富論)은 능력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낙오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동부 연안지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개인소득 또한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내륙지역은 낙후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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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쩌민� 정부(1990~2005년)� “신3단계� 발전전략(新三步走)”

○ 1990년대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五次全国代表大会)

에서는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바탕으로 21세기 중국의 사회발전을 위한 “신3단계 

발전전략(新三步走)” 비전을 제시함.

-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三次全国代表大会) 

에서 제시되었던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실현되어감에 따라 수정됨.

○ “신3단계 발전전략(新三步走)”은 시진핑 시대에도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어서 도농 

간,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함.

- 1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공동부유 단계에 진입해서 샤오캉(小康)사회의 완성임.

- 2단계에서는 2020년~2030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현대화 

조성이 목표임.

- 3단계에서 전통적 제조업에서 벗어나 IT 중심의 녹색산업 성장으로 2050년까지 ‘녹색 

현대화’ 조성이 목표임.

○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야심을 반영한 ‘3단계 발전전략’은 중화민족 부흥 

운동으로 공동부유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장쩌민 정부에서 본격 추진됨.

- 장쩌민 정부 출범한 1990년도 중국 GDP 1조 8,900억 위안에서 집권기 마지막 

해(2005년) 18조 7,300억 위안으로 10배 증가함.

- 1995년 중국의 1차:2차:3차 산업의 GDP 비중은 20.5%:48.8%:30.7%에서 2005년 

12.6%:47.5%:39.9%로 비중이 변화해서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크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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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인당 평균 GDP 중국 GDP 성장에 대한 1·2·3차 산업의 공헌도

자료: wind, 粤开证券研究院

[그림 1] 중국 1인당 평균 GDP 및 1·2·3차 산업의 공헌도

4)� 후진타오�정부(2005-2013)

○ 후진타오 주석은 공정한 기회와 분배의 시스템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하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선결과제라 여기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2005년 2월, “공정한 기회, 규칙, 분배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인민의 

공동부유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언급함.(KIEP 북경사무소 2021)

- 후일 충칭시(重庆市) 서기(书记) ‘보시라이(薄熙来)’는 케이크의 크기를 키우기보단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충칭 모델’이라는 새로운 실험으로 중국 내 

처음으로 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국유기업의 사회적 역할론 강화와 실천을 주장함.

Ÿ 국유기업의 수익을 활용해서 서민·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제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함.

○ 1978년부터 ‘먼저 부자가 돼라’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해온 중국의 발전 모델은 

후진타오 시기 후반기부터 한계에 부딪쳐서 극심한 빈부격차의 근본적 원인인 성장 

모델에 대한 반감에 직면함.(한겨레 2021/3/24)

-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중국정부의 성장 중심 대규모 투자 정책은 초고속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특권층에만 막대한 부가 집중됐고, 소외계층의 불만을 가져옴.

○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중국 개혁개방 30년 동안 경제사회 발전성과에 관한 16차 

보고(改革开放三十年中国经济社会发展成就系列报告之十六)”를 통해 2008년

까지 약 2천억 위안을 빈곤구제에 예산 지출했다고 밝힘.(中国新闻网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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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중국 연해지역 도시들과 내륙 서부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중앙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빈곤 퇴치를 하도록 

장려함.

○ 이러한 노력으로 13억 인구 대국의 식량 및 의복 문제에 직면한 빈민 인구 1,400만 

명의 감소 효과 있었으나 여전히 2억 3천만 명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정부 주도의 빈곤 퇴치 운동은 사회 전반적으로 참여를 확산시켰으며 기본적으로 

9년 의무 교육을 보편화하고 청년 및 중년층의 문맹률을 낮추는데도 기여함.

5)� 시진핑� 정부(2013~현재)

○ 중국 국무원에서는 《저장성 공동부유시범구의 고품질 발전 건설지원에 대한 의견(关

于支持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的意见)》 이후 중앙재정경제위원회

(中央财经委员会) 제10차 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공동부유를 확고히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강조함.

○ 최근(시진핑 정부에서)의 ‘공동부유’는 “생활의 풍요롭고 풍족한 삶, 정신의 자신감, 

살기 좋고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 사회적 화합과 조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공공 서비스”라고 정의함.(牟一凌 2021, 3)

○  2021년 3월 <14차 5개년 규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

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이하 14․5 규획)>에서 ‘공동부

유’ 명시를 통해 이후로도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함.(中华人民共

和国中央人民政府 2021)

- <14·5 규획>에서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 방안 및 2035년 중장기 

목표 중 하나로 ‘전 인민의 공동부유로 실질적인 생활개선’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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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주민 소득 향상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발전목표> 중 

「제48장 소득분배 

구조 최적화」 

∙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을 위한 노력에 중점

∙ 최저임금 향상, 노조설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확립

∙ 토지, 자본에 대한 과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소득증대 방안 모색

∙ 국유자본의 소득을 공공재정으로 이양하는 제도를 개선하며 공공서비스 및 

민생보장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2절 중산층의 확대
∙ 기능인력 및 농민공의 중산층 편입시키는 정책을 확대하며 대학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기술노동자 양성과정 확대와 사회경제적 우대 방안 마련

∙ 농업기술 향상 등 농업현대화를 통한 농촌소득 증대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소득 향상으로 부자에 편입시킴

3절 소득 재분배 방법 개선
∙ 세수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이전지출 확대 추진

∙ 기부를 통한 3차 소득분배로 소득격차 개선 

∙ 탈세 방지 및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강화 

∙ 반독점체제를 규제하고 투명한 수입과 지출을 위한 감독 강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官方网站(202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
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중(中)에서 제48장 내용 요약

[표 1]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발전목표> 중 공동부유 관련 내용 추진과정

○ 덩샤오핑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므로 빈곤과 사회주의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빈곤한 사회주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소수)라도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함.

-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극빈국 중 하나였던 국가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4억 명 이상이 중산층 반열에 진입하는 성과 창출(浙江日报 

2021/8/20)

-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2012년)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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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开源证券研究所(2021, 5)

[그림 2] 중국 역대 지도자별 ‘공동부유’ 추진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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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부유의 추진 현황

1)� 기업의� 추진� 사례

▣ SINOCHEM� GROUP

○ 중국 국무원에서는 ‘빈곤퇴치’를 2001년 중점 업무로 공약함에 따라 SINOCHEM 

GROUP은 티벳, 내몽고 및 칭하이 지역의 빈곤 퇴치에 선도적으로 추진

- Sinochem Group은 1950년 설립된 국유기업으로 에너지, 화학 산업, 농업, 부동산 

및 금융 등 5개 사업 부문에서 6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이후 10여 년 동안 농업 및 목축업 종사자들을 위해 기반 시설 건설과 직업 훈련을 지원

- 지역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료, 건강 관리 및 교육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생활 여건 개선에도 기여함.(SINOCHEM GROUP 홈페이지 2012/11/16)

새롭게 단장된 칭수이허(清水河) 마을 SINOCHEM 그룹의 교육시설 기부

채소 비닐하우스 단지 조성 지원 농업기술 지원

자료: SINOCHEM GROUP 홈페이지

[그림 3] SINOCHEM GROUP 공동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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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둬둬(拼多多)

○ 2021년 3월, 판싱(繁星) 자선기금회는 저장대학(浙江大学) 상하이 고등연구원 판싱 

과학기금 설립을 통해 컴퓨터 및 생물학, 의료 농업, 식품 등 기초 연구와 융복합 

연구 지원을 위한 1억 달러 기금을 지원하기로 양해각서(MOU) 체결함.

- 판싱 자선기금회(Fanxing Charity Fund)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핀둬둬 

창립자 황정(黄峥)이 자사 주식 약 2.37%를 기부하여 설립한 자선단체임.

○ ‘컴퓨팅 + 생물 의학’, ‘컴퓨팅 + 농업 식품’ 및 ‘고급 컴퓨팅2)’ 등 3가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실험을 위해 향후 3~5년 동안 1억 달러를 지원함.(潇湘晨报 2021/3/18)

▣ 텅쉰(腾讯)

○ 2021년 8월, 텅쉰은 공동부유 특별계획 추진을 위해 500억 위안 추가 투입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지속적 동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

- 텅쉰은 1998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창업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기업으로 QQ(한국식 

카카오톡), 언론매체 등을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4월에도 텅쉰은 기초 과학, 교육 혁신, 탄소 중립, FEW(식품, 에너지 및 

물), 양로사업 등 공공복지에 500억 위안 투자한 바가 있음.(中国商报网 2021/8/20)

▣ 메이투안(美团)

○ 2021년 6월, 메이투안 창립자 왕싱(王兴)은 본인 소유 자사 주식 57,319,000주를 

본인이 설립한 왕싱 기금회에 기부하여 적극적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함.

- 메이투안은 2010년 설립된 중국 모바일 구매 플랫폼 운영기업으로 음식배달앱(美团外卖, 

한국식 배달의민족)이 유명함.

○ 왕싱은 향후 본인 소유 자사 주식 9,354,000주를 제3자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교육 

및 과학 연구 등 공공복지 증진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힘.

2) 중국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관련 분야를 ‘고급 

컴퓨팅’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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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싱의 사회공헌 계획 발표 당시(6월 3일) 기준 메이투안 주식 종가는 

307.4홍콩달러로, 57,319,000주 환산 시가는 약 176억 2,000만 홍콩달러이며, 

9,354,000주 환산 시가총액은 약 28억 7,500만 홍콩달러임.(北京商报 2021/6/3)

▣ 개인� 사업가

○ 황위뱌오(黄玉彪)는 후난성(湖南省) 지역 사업가로 20여 년 동안 5천만 위안(기부 

누적 금액) 납부 등 적극적 자선활동으로 중앙정부에 까지 소개됨.

○ 1989년 지역내 다리건설에 40만 위안 기부를 시작으로 학교 건물 증축 12만 위안, 

마을 공동 농업수로 건설사업 126만 위안, 도로건설 및 가로등 설치에 26만 위안 

등 마을 공동체 숙원사업 실현에 기여함.(潇湘晨报 2012/11/26)

다리 건설 농업 수로 건설

마을 진입 도로 건설 황위뱌오 언론 인터뷰

자료: 华声在线(2012/11/25)

[그림 4] 황위뱌오 공동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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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추진� 사례

▣ 쓰촨성

○ 중국 내륙지역에 있는 쓰촨성(四川省)은 농촌 빈곤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의식주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 1994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国家八七扶贫攻坚计划(국가 8·7 빈곤 

구제 계획)』을 수립하고서 쓰촨성 중점 지원을 위한 43개 빈곤 현(县)을 선발함.

- 쓰촨성 정부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1,180만 명(충칭시 303만 명 포함) 농촌 

빈곤 인구가 식량과 의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함.

○ 1996년 12월 쓰촨성 정부는 『关于尽快解决农村贫困人口温饱问题的决定(농촌 

빈민의 식량과 의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통해 기본적인 식량 

및 의복 문제를 20세기 말에는 해결하고자 자원 재배치하고 실행에 착수함.

○ 1998년부터는 빈민 가구의 식량과 의복 문제 해결을 쓰촨성 10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식 지정하고서 ‘五改三建(5대 개조 3대 건설)’ 과제를 실행함.

- 물(상수도), 도로, 화장실, 부엌 등 시설 개선하며, 저수지, 공원, 주택 등을 건설함.

○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말까지 쓰촨성 농촌 빈곤층의 식량 및 의복 문제는 기본적으

로 해결되어서 절대 빈곤율이 4.4%(308만 명)까지 하락함.(四川省党史文献网 

2021/11/2)

▣ 깐수성� 잉징현

○ 잉징현(永靖县)은 간쑤성(甘肃省) 의 23개 빈곤 현(县) 중의 하나로 2021년 국가 

농촌활성화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빈곤 퇴치 사업에 집중 투자를 받음

- 1980년대부터 잉징현은 이미 빈곤 지역인데다가 강수량 감소로 가뭄 재해 또한 빈번히 

발생하여 식량난이 더욱 가중됐음.

○ 2000년대부터 잉징현에는 빈곤 구제기금 6,512만 위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절대빈곤층(10,000명 이상) 및 저소득층(1,000명 이상)의 식량과 의류 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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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관개 수로 및 빗물 집수장(저수지) 확보 등에 2억 7천만 

위안을 투자함.

- 633헥타르 토지에 관개지3)가 새롭게 확보되었으며 빗물 집수장은 8만 개소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가뭄 시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도록 함.

○ 잉징현은 빈곤 퇴치를 위한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시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함.

- 백합(화훼), 유기농 채소, 목축업으로 산업 전환해서 농민 소득향상에 기여함.

-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인력 소개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함.(永靖党建 2022/5/9)

3)� 공동부유�실현을�위한� 지역� 특색의� 경제발전�계획� 추진

▣ 톈진시

○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중국 성·시(省市)마다 현지 여건에 

맞는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함.

○ 톈진시(天津市)는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플랫폼 건설 목표 아래 칭화 고급 장비 

연구소 및 베이징대학 정보기술 연구소와 같은 업계 최고의 R&D 혁신 플랫폼을 

구축함.

○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엔지니어링 센터, 기업 기술 센터, 인큐베이터 및 기타 혁신적인 

기관 설립에도 노력하고 있음.

▣ 베이징시

○ 베이징시(北京市)는 현대 제조업4),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도시형 현대 농업 

및 제한(고에너지 소비, 고공해, 저부가가치 산업) 산업에 경쟁 우세가 있음.

3) 농사에 필요한 물을 물길을 이용하여 끌어 쓰는 땅(출처: 국어사전)
4) 중국의 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에 ‘현대’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정보 고도화에 따른 전통 방식에서의 산업 

변화를 의미함. 즉, 통신방식의 발달, 인터넷의 발전 등 현대 과학기술의 뒷받침 속에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의 

첨단화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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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의학,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및 항공 우주 등 8가지 주요 전략성 신흥산업 및 금융, 도소매, 

문화 창의성 산업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장쑤성

○ 장쑤성(江苏省)은 전자·정보 산업, 섬유 산업, 제약 산업, 건축 자재 산업, 기계 

산업, 석유 화학 산업, 경공업, 금속가공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선진형 제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지능형 제조 프로젝트를 수주·실행하고 다수의 지능형 공장과 지능형 작업장을 건설함.

- 그래핀(Graphene)5)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산업용 로봇 등을 전략 

신흥산업으로 발전시킴.

Ÿ 그래핀은 기존 소재 대비 뛰어난 물성으로 반도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이 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래 신소재로의 활용이 기대됨.(posco 뉴스룸 2021/3/31)

▣ 저장성

○ 저장성(浙江省)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의 중심도시 명성 아래 섬유, 화학, 제약, 

기계, 전자 분야 육성에 집중함.

-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경제(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풀필먼트)에 집중하고 점차 

선진제조업 기지 조성으로 산업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항저우시 서부 과학기술 혁신 회랑, 첸탕장(钱塘江) 금융항만, 우전(乌镇) 인터넷 

혁신 개발 시범구의 건설을 계획함.

- 전체 농업 분야의 가치사슬 중심지로 전환하고 다수의 농업 산업(가공) 클러스터 건설을 

계획함.

5) 그래핀은 탄소(Carbon) 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연결되어 단층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첨단 나노소재로, 강철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하고 실리콘, 구리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이상 빠름.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구부리기가 

쉬우면서도 전기전도성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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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

○ 상하이시(上海市)는 현대서비스업 및 선진제조업 핵심 도시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고자 함.

○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 새로운 형식 및 새로운 산업의 4가지 새로운 경제발전을 

촉진함.

○ 민간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뇌과학, 인공지능 등 다수의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형항공기, GPS(베이도우 위성항법)6) 및 집적 회로와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을 도모함.

▣ 광둥성

○ 광둥성(广东省)은 전자 정보, 전기 기계, 석유 화학, 섬유·의류, 식음료, 건자재, 

제지, 의약, 자동차 등 9개 분야를 지주 산업으로 선정함.

○ 조선, 철도 운송 장비, 원자력 장비, 풍력 장비, 일반 항공기 분야를 선진 제조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공작(기계를 제조하는)기계’, 고급 CNC 공작 기계 및 로봇과 같은 지능형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다수의 지능형 제조 시험구를 조성하고자 함.

- 다수의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전통적 제조업에서 현대 제조업으로의 산업고도화를 이룩하고자 함.

▣ 쓰촨성

○ 쓰촨성(四川省)은 내륙지역의 농촌·산악 면적이 넓어서 자원(채취형), 농산물가공에 

유리하며 장비제조 및 첨단기술 분야 발전으로 산업고도화를 계획함.

○ 7개의 우세산업, 7개의 전략 신흥산업 및 5개 고급 성장 산업의 ‘7+7+5’ 산업 

계획 수립함.

6) 北斗卫星导航,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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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수준의 바나듐 및 티타늄 산업 기반과 국가 희토류 연구 개발 및 제조 센터를 

건설하고 현대 농업 및 관광업(요양·휴양)을 발전시킴.

- 서북 쓰촨 생태경제구 일대 관광을 개발하고 쓰촨-티베트 세계 관광지를 건설함.

- 쓰촨 와인, 쓰촨 차, 쓰촨 요리, 쓰촨 약 등 지역 특색 산업의 육성함.

○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그래핀, 베이도우 위성항법, 로봇 및 생물 

의학과 같은 신흥산업을 육성) 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함.

▣ 산시성

○ 산시성(山西省)에서는 석탄 화학 산업, 장비 제조업, 재료 산업, 관광, 전자 정보, 

생명 공학, 새로운 에너지, 특산·특색 농·축산 제품 가공 산업, 서비스 산업, 인프라, 

석탄, 코크스, 금속가공 분야의 고도화를 추진함.

○ 7개의 비석탄 산업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며 풍력,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함.

○ 철도 운송, 석탄 기계, 석탄층 가스(메탄), 전력 및 석탄 화학 산업과 같은 장비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함.

○ 관광, 연구 개발 및 설계, 검사 및 테스트, 지적 재산권 서비스, 건강 및 노인 요양 

산업과 같은 현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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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 경쟁력 우세 산업 미래 발전에 대응한 중점 계획

톈진(天津)

항공우주, 석유화학, 장비제

조, 전자정보, 생산의약, 신에

너지 및 신소재, 경공업, 국방, 

현대물류, 해양경제

1. 첨단장비, 차세대정보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등 10대 첨단 제조업

2. 지능형 제조 시험구 구축

3. 혁신 플랫폼 건설을 촉진을 위해 대학 정보기술 연구소, 최고의 R&D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며 다수의 엔지니어링 센터, 기업 기술 센터, 인큐베이

터 혁신적 기관을 설립함

4. 새로운 유형의 금융을 개발하고 운영 플랫폼 조성, 업계 최고의 혁신 기관 

그룹 및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금융 상품 그룹을 구축 

5. 문화산업을 국가 경제의 지주 산업으로 육성

베이징(北京)

현대 제조업, 현대 서비스, 도

시형 현대농업, 차세대 정보기

술, 생물 의학, 신에너지 자동

차, 신소재, 첨단 장비제조 및 

항공 우주, 금융, 문화적 창의

성산업

1.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문화 및 창조 산업을 개발

2. 건강, 연금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

3. 금융, 정보 및 기술 서비스의 3대 우세산업을 건설

4. 신에너지 자동차, 집적회로, 로봇, 3D 프린팅 분야에서 돌파구 마련

5. 빅데이터 산업을 적극 발전

장쑤성(江苏省)

전자·정보, 섬유, 제약, 건축

자재, 기계, 석유 화학, 경공업, 

금속가공

1. 지능형 제조를 주요 타겟으로 하여 선진형 제조업 발전 도모

2. 그래핀(Graphene) 산업의 발전을 지원

3. 빅데이터, 산업용 로봇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며 다수의 전략 

신흥산업의 발전 촉진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4. 현대 금융, 과학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및 현대 물류와 같은 기간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5. 인터넷 산업단지,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중추 기업 육성

6. 중점 문화 기업 및 문화 산업단지 육성

7. 농업의 산업화 수준을 높이고 농업 가치사슬을 확장

8.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녹색산업을 발전

저장성(浙江省)

섬유, 화학, 제약, 기계, 전자 

1. 인터넷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경제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선진 제조업을 

형성하고, 현대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형성

2. 항저우시 서부 과학기술 혁신 회랑, 첸탕장(钱塘江) 금융항만, 우전 인터넷 

혁신 개발 시범구의 건설을 가속화

3. 전체 농업산업의 가치사슬 건설을 촉진하고 다수의 농업산업 클러스터 조성

상하이(上海) 

현대서비스업 및 선진 제조업

1. 문화 및 창조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2.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 새로운 형식 및 새로운 산업 등 ‘4가지 새로운’ 

경제발전을 촉진

3. 민간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뇌과학, 인공지능 등 다수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

[표 2]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주요 성·시별 우세산업 선정 및 경제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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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항공기, GPS(위성항법) 및 집적 회로와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을 촉진

광둥성(广东省)  

전자 정보, 전기 기계, 석유 

화학, 섬유 및 의류, 식음료, 

건자재, 제지, 의약, 자동차 등 

9대 지주 산업

조선, 철도 운송 장비, 원자력 

장비, 풍력장비, 일반 항공기 

등 선진제조업

1. ‘(기계를 제조하는)공작 기계’ 장비 제조업을 발전시킴

2. 고급 CNC 공작 기계 및 로봇과 같은 지능형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다수의 지능형 제조 시험구 조성

3. 다수의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 육성 및 로봇 실증 응용 계획을 시행

4. 산업 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생산 기반 제조에서 서비스 기반 제조로의 전환을 촉진

5.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한 6개 산업 지역의 집적 및 발전을 촉진하고, 

3D 인쇄 및 웨어러블 장치를 육성

6. 해양경제 종합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해양 경제를 발전

7.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8.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산업 기능 영역을 만들고 조건을 갖춘 도시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조성을 지원

쓰촨성(四川省)

자원(채취형), 농산물가공, 장

비제조 및 첨단기술

1. ‘7+7+5’ 산업: 7개의 우세 산업, 7개의 전략 신흥 산업 및 5개의 고급 

성장 산업

2. 세계적 수준의 바나듐 및 티타늄 산업 기반과 국가 희토류 연구 개발 

및 제조 센터를 건설

3. 현대 농업 및 관광업(요양·휴양)을 발전시킴

4. 서북 쓰촨 생태경제구 일대 관광을 개발하고 쓰촨-티베트 세계 관광지를 건설

5. 제조 혁신 센터 건설, 첨단장비의 혁신적인 연구 및 개발, 지능형 제조와 

같은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시행

6.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그래핀, Beidou 위성 항법, 

로봇 및 생물 의학과 같은 신흥산업을 육성)

7.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육성

8. 전자정보와 자동차 제조업의 현지 매칭률 제고

9. 쓰촨 와인, 쓰촨 차, 쓰촨 요리, 쓰촨 약 등 지역 특색 산업의 육성

10.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장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

산시성(山西省)

석탄 화학, 장비 제조, 재료공

업, 관광, 전자 정보, 생명 공학, 

신에너지, 농업 및 축산 제품 

가공, 특용·특산 농업, 서비스 

산업, 인프라, 석탄, 코크스, 

금속가공 업그레이드

1. 7개의 비석탄 산업 발전을 가속화

2. 풍력,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석탄 기반 청정에너지의 

추진을 가속화

3. 철도 운송, 석탄 기계, 석탄층 가스(메탄), 전력 및 석탄 화학 등 장비 제조산업의 발전

4. 전문 식품과 현대 제약 산업을 발전

5. 전기자동차산업을 발전

6. 관광, 연구 개발 및 설계, 검사 및 테스트, 지적 재산권 서비스와 같은 

첨단 서비스 산업

7. 노인 요양 및 건강 산업 등 현대 서비스 산업을 개발

8.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 현대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의 긴밀한 통합 발전 가속화

자료: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东莞市委员会官网(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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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여러 국가가 여전히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 문제는 지구촌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임.

-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강화라기보다는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본질임.

- 소수에 집중된 나라의 부를 경제 취약층으로 재분배하여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케인스주의’ 정책과 유사함.(아시아경제 2021/10/27)

○ 중국 역시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부유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의 1인당 GDP는 1980년대 초 300달러 미만에서 지난해 11,000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는 수준 차이가 있어 부의 지속적 확대 창출 및 공동번영이 

현안 정책과제임.

- 도·농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너무 커져서 

중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진단하고 있어 ‘공동부유’는 역대 정부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됨.

○ 중국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유효수요 증가가 기대됨.

- 과시형 명품보다는 합리적 가격의 제품구성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

Ÿ 공동부유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유층의 과도한 명품 소비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과시형 명품 소비문화 역시 우선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임.(CNC뉴스 2022/3/14)

- 코로나19 영향, 미·중 무역 갈등 속의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 참여 기회가 있음.

- 반면에 대규모 독점기업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과 및 각종 제재로 해외 부동산 

투자 및 고가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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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의 소득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들에 물가상승률 이상을 

반영하는 임금 상승, 기부금 부담 및 노동자 권익 보호 등 각종 의무 부과로 현지 

기업경영자들의 고충이 예상됨.

-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 역할과 뒷수습을 

맡겨서 서민·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제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는 

‘공동부유’를 실행함.

Ÿ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 청년·서민층의 주택 구매 비용과 임대료 

보조금 제공으로 소득격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인의 긍지는 최고조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이념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공동부유가 중국공산당의 미래 통치의 

기초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와야 하는 사명이 있음.

-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2017년)를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소강(小康)사회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계획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현재의 경제 침체기 속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공동의 풍요로움(共同富裕)’ 기대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안정화 

정책을 발표·추진으로 하강 국면의 경제가 회복될 전망

-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고용·수출의 3중고(重苦) 속에 부동산 침체기까지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동원하여 사회적 책임 역할을 하도록 하고 파산기업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저장성을 공동부유의 시범지역으로 내세웠으나, 저장성의 

시범운영 경험 속에서 사회적 공평에 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방안 

도출을 통해 이후 전국으로 확대가능성 있음.

7)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써 부유한 단계로 이행하는 중간 과정의 생활 

수준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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